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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은 2008년 대규모 춧울시위률 통한 새로운 대중적 저항운동의 등장 

온 어느 날 갑자기 올출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내적 연화톨 통해 예비 

되었고‘ 그 가운데 젠더민주주의 경향이 향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올 규 

정하는 데 있어 강력환 영향율 미칠 것임올 주장한다 우리가 인식하건 그렇 

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광우영 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춧울시위는 국민 보건과 위생의 권리와 관련. 정치적 정당 

성과 민주주의톨 규정하는 의제에 있어 중대한 변회가 빌생한 것으로 정의 

힐 수 있디 젠더란 일종의 시회관계라고 힐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젠더관계 

가 훗불집회흩 경유해서야 비로소 한국사회에 출현했다는 것온 아니며. 이 

전의 한국 민주화과정에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음올 주장하려는 것도 아 

니디 문제는 민주주의의 성격이다‘ 춧붙집회 이전의 민주회 과정에서， 젠더 

관계는 독자적 형태의 민주주의톨 진전시키지 옷힌 채， 타자의 시선‘ 곧 가 

부장주의나 국가 그리고 시장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됨 민주주의툴 지기의 그 

것과 동일시했다 하지만 춧물집회률 젠더관계가 주도적으로 규정항에 의해 

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보다 풍부해지고 다성적 목소리톨 획득힐 수 있게 되 

었다 이런 한에서 춧물집회는 세계사적 사건이다 

추쩌|어 젠더민주주의 1 춧물집회 사회앙극화， 집단지성 생횡정치 ， 젠더 

관계 

• 이 논문용 한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왼으로 연구되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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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에서 사회양극화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딸이 아니다 그만큼 불평풍 

중대를 실제 옴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소 

위 사회양극화 ’론’ 은 과연 최근의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해 적절히 파악하고 었다 

고 할 수 있는가?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지난 1 0년간 전개된 일련의 정치 혹은 사 

회경제적 변화과정을 기존의 사회양극화론‘ 이 파연 적실하고 성득력 있게 지적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회양극화 론. 

이 사회양극화의 결과에 주옥할 뿐， 사회양극화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그다 

지 관심올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비판한다 그렁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 

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그 말이 보편화되어 있고. 어쩌댔든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불평동과 띤곤 증대로부터 말생하는 정치사회적 균열현상융 통칭하는 

의미로 널리 쓰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회양극화에 대한 종래의 의미에 더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다 20:80 사회론’ 파 강이 사회경제적 불명동의 중대 현상에 주목하는 단순한 사 

회양극화론만으로는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동태적 변화양상， 특히 이영박 정권 

의 동장과정이나 2008년 한국사회활 뜨겁게 달구었던 춧왈시위 둥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양극화릅 ;<}본주의적 

공리계에 포섭된 계급 계층 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자본 

주의적 공리계에 저항하는 계급. 계충 간의 양극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사 

회양극화의 판점에서 본다연 이명박 정권의 동장과정은 1 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규갱해 온 민주적 대중 곧 구(젠) 데모스틀의 해체와 이틀 대부 

분이 자본주의적 공리계로 포섭된 결과 발생한 사건으로 그 자체로 기존 한국민주 

주의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다 광우영 소고기 수입반대 춧볼집회는 이러한 자본주 

의적 공리계로의 실질적 포섭에 대한 안티테제에 해당한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안터테제， 곧 2008년 대규모 춧불시위를 똥한 대중적 수준 

의 새로운 저항운동의 동장은 어느 날 갑자기 될출한 것이 아니파 한국사회의 내 

직 변화를 통해 예비되었고 그 가운데 젠더민주주의 경향이 향후 한국사회의 민 

주화 파정을 규정하는 데 있어 강력한 영향올 미칠 것임올 주장한다- 한마디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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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인식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팡우병 감염 위험이 의성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이 발생한 춧왈시위는 국민 보건과 위생의 권 <-1 와 관린 정 

치적 정당성과 민주주의플 규정하는 의세에 있어 중대한 변화기 발생한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전 지구적 의띠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외|냐하연，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이 보여주듯이， 다른 무엇보다 설명의 세계 

화 가 각국의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억거리 안 

진과 질병의 세계화에 맞서서 저항한 춧불시위 둥 젠더민주주의의 진개 과정 빛 

이들의 장재적 힘올 정치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 한국정치의 대표성의 위 

기는 명약관화한 일로 여겨진다 

이 글에는 젠더라는 용어를 주로 사회관깨흔적 시각에서 규쟁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일종의 사회관계로서의 젠더가 훗불집회를 경유해서야 비로소 한국사 

회에 출현했다는 것은 아니여 이전의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젠더가 그 어떤 기여 

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문세는 민주주의의 성격이다 춧불집 

회 이전의 민주화 과정에서 젠더관계는 독자적 형태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지 못 

한 채. 타자의 시선， 곧 가부장주의나 국가 그리고 시장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된 민 

주주의룹 자기의 그것과 동일시하였다 아니 보다 정확히‘ 동일시할 수밖에 없었 

다 하지만 춧볼집회플 젠더 사회관계가 주도적으로 규정함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의띠는 보다 흉부헤지고 다성적 목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한에서 춧 

괄집회는 세계사적 사건이다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동일성에 의해 규정되며 예정된 혹은 선험적 법칙성 

에 의존하는 식의 ， 예컨대 부르주아 계급이나 노동자 계급이라는 거예 주체의 서 

사로만 기록될 수는 없다 사실 이러한 앵패의 대문자 .그 (He Or꺼1C) 민주주의’ 는 

본래의 민주주의 의미가 지니는 낮은 목소리들 사이의 마주칩과 아우성， 그 만역 

적이고 진복적 특성에도 만한다 민주주의는 가질 수도 만질 수도 없이 저 하늘에 

빛나기만 하는 성좌(보座)가 아니기에 게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삶과 생 

활에 밀착해 있어야 하며 이런 한에서 더욱더 세속화 내지 사회화휠 필요가 있다 

매워야딴 알 수 있는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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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획양극확의 원인은 무엇인가: 샤회양극확 ‘론’ 애 대한 비 
판적검토 

사회양극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양극화 현상올 주어진， 곧 소여(所 

與)의 것으로 파악하여. 사회양극화가 드러내는 혹은 그것이 배태한 사회경제적 

문화척 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다시 딸써 사회양극화란 이러이러 

한 것이다 둥둥 사회양극화에 대한 주요 연구를 검토해본다연 이러한 주장이 그다 

지 틀리지 않음올 알 수 있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일단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했다는 점과 정부 주도로 연구가 진행된 정이 특징적이다‘ 몇 가지 대표적 연구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김문조(2008 )는 사회양극화를 사회적 자원의 이웬척 편중이 

고착된 상황’ 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방식의 사회양극화가 1 997년 외환위기 

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 경 

향이 경제소득 차원은 물론 자산 교육 주거 ， 소비 의식 퉁 다방연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현상융 크게 경제적 양극화 사회문화적 양극화‘ 의식적 양극 

화로나누어 분석한다 

전병유 외 (2007 )는 양극화를 광의의 의미에서 일반객 불명둥파 격차의 문제로 

이해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개방시스댐으로 전연 전환되띤서 경제부문간， 경제주 

체 간 역량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으며 여러 차원에서 불평동 격차의 확대가 심화 

되고 있다고 간주한다 사회양극화를 두 개의 극정 주변으로 군집화되어 하나의 

사회가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어가는 현상을 지칭한다고 말한다 특히 노동시장에 

서의 불평퉁과 격차 문제는 노동시장 내부의 문제(고용형태 즉 비정규직 문제가 

그 핵심)와 노동력 재생산 과갱의 문제(교육 인적자웬투자의 격차를 낳는 사교육 

문제가 핵심)로 나누어 분석한다 

강신욱 외 (2α>6) 연구보고서는 사회양극화가 지닌 의미가 불분명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올 지적하연서 불명퉁 심화 상하 소득격차 확대 . 빈곤 확대 

중산충 웅괴 계충 간 이동가능성 축소 동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고 본다. 최 

근 학계 연구들은 소득분배의 극화를 양극화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긴 하 

지만‘ 2αμ년 이후 문헌에서 양극화의 범위를 산업. 기업， 고용. 소득분배 동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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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영역에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특정을 보인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통합올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을 지목하고 이를 다각 심충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는 정에서 사회양극화 문제 

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사회양극화 현상을 쟁점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l틀 연구 대부분은 어째서 사회양극화가 1990년 

대 말， 정확히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 한총 심화되었는가에 대한 웬언， 곧 인과적 

설명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성령 있다고 해도 주로 순환논법 

이나 환원적 설명방식에 의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방식이 제시하는 양극화의 

원인을 통해서는 사회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 국가의 정 

책적 지원 가령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동빈곤 

충 내지 차상위(次上位) 계충에 대한 국가의 사회복지 확충으로 주로 귀결한다 

이는 사회양극화 그 자체괄 해결하려 한다기보다 국가복지정책이라는 대증요법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다소 완화하는 차웬에 그치는 식의 일종의 진통제 역할올 할 

뿐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예산은 국가의 정책순위에 있어서도 성장과 

알션의 불가피한 부산물로서의 사회양극화를 다소 완화하기 위한 정도의 잔여적 

(residual)이고 부차적 지위를 부여받올 것임은 주지의 일이다 

대부분의 사회양극화론은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 지난 10년간 사 

회양극화가 급속히 중대했다고 간주한다 그런데 이 10년은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띤주적 정부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정부 와 참여정부 시기에 해당한다‘ 이는 결 

과적으로 이들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적 합의가 그다지 민주주의적이지 않았음을 

반중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양극화론은 대채로 비정규직의 중가로 근로소득 

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양극화가 싱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은 왜 증대했는가? 사실 이폼 되면 사회양극화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터이다 기존 사회양극화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양극화의 왼인은 비 

정규직 증대나 노동시장의 분절화 같은 요인 차원에서 정지한다‘ 이러한 울음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경제학이 냐서야 할 차헤다 주류경제학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 다읍 경제불황올 극복하기 위 

해 사회구성원들은 분배요구를 자제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또한 노 

동자들은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l 러한 논리구조는 우리 사회 

에 보편화되어 있으며， 조선 중앙‘ 동아 동 보수적 성향의 독점언론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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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때인을 벌이고 있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류적 해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이는 대단히 살뭇된 접근법이며 현실의 내용올 완전히 

오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IO년간 한국사회애 

서 독집자본의 규모와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중대했다 김대중 정권 중반부터 노 

무현 정권시기 내내 경제 여건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치상으로 

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30대 기업으로 통칭되는 한국의 독점자 

본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자본축척을 달성할 수 있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 

연 현재 5507>> 상장회사의 사내유보금은 400조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대 그룹은 

자기 자본금의 8배가 넘는 사내유보를 지니고 있다(시사서울 09/ 02/ 23) 사내유보 

형태의 자본스톡의 비약적 증가가 현재 금산분리완화와 자본시장통합 나아가 참 

여정부가 한미 FfA를 졸속으로 추진한 근본원인이라 하겠다 한국의 독쟁자본은 

사내유보를 원래 금융자본 겸업 추진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었 

다 그런데 현재 경제위기로 이러지도 뭇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손에 꼭 웅켜쥐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자기들 영여자본은 투자도 하지 않고 곳간에 꽁꽁 쟁여놓 

은 채 노똥;<}들에게는 한 사람 임금을 두 사랑 분으로 나누고 그것도 모자라 대좋 

초영을 삭감하는 식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라니 ，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발상인 

가’ 
한마디로 사회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이 강내헤야할 소여(所與)의 현상이 아니 

라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이 IMF 경제위기 이후 진시장적 기업사회로의 급속한 전 

환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한국사회 재연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부산물이다 사 

회양극화는 따라서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책임소재 및 인과구 

조가 대단히 투렷한 편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자본독점의 심화현상을 흉해 부 

의 극단직 면중이 발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대적 빈곤의 중대 형태로 사회경제 

적 불I영퉁이 발생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양극화로 현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렇 

다연 한국사회에서 재별과 독점자본의 문제로 상정되는 부의 편종 문제 1간 해결된 

다연 사회양극화가 현지히 완화 내지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만큼 그리 간단치 않다는 데 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한쪽 극 

곧 대자본으로 상정되는 상위계총으로의 부의 집중과 증대는 비교적 명확한 편인 

데 과연 다륜 한쪽 극에서 빈곤과 괄맹퉁이 일상화되는 형태로 사회양극화가 가 

중되어 왔다고 단순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 사회양극화론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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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여기서 다른 한쪽 극， 그 진설의 일단올 살펴보기 

로하자 

사회양극화론의 일반적 전제는 상하충 소득 양극화 내지 하향적 소득 양극화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중산총 용괴’ 현상에 기초한다 이른바 ‘다이아몬드‘ 괄 

사회에서 호리병 형태의 계층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 

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울론 도식적으로야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 

겠지만. 이러한 도식이 놓치고 있는 지점은 그 내용 상의 변화흘 전혀 잠안하고 있 

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회양극화론이 전씨1하는 그러한 불평동 중대의 도식은 파연 

지난 1 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짚어낸 것일까? 1) 

1 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년간 서민틀， 소위 개마들의 주식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묘스닥 코스피 지수는 연일 상종가를 

치며 약간의 조정시기가 있긴 했었지만 그 최대치를 거륨 경신했다 이에 더해 국 

민의 정부 중반기 이후부터 참여정부 시기 내내 부동산투자를 위한 가계대출 및 

부동산 가격의 층가 폭과 그 상숭속도는 아마도 세제신기록 강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와 대표적 내구소비재인 통신비용 및 자동차 보유의 증가속도는 어떠한 

가? 이게 과연 사회양극화’ 가 극대화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들도 이 

광풍에 동참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세대와 학력을 불문하며 ， 나아가 지역을 가리지 

1) 김문죠(2008)는 사회문화적 양극화를 주기지 양극화 교육과 직업의 공간적 분절， 소비 

양극화 둥으로 나누이 분석한다 중산충 생한양식의 빈동과 중간계당 혹온 중산충 내부 

의 갇열올 만톨이내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사회학의 오핸 쟁쟁 가운데 하나였다 이 연 

구는 한국사회홈 1 0개 충위로 나누어 이 중 뼈심적 중산충 주번적 풍산충 하웅올 비 

교하고， 주관적인 계충소속감을 기준으로 중산충 진입 총( 10년 진은 아니냐 현재는 중 

산충)， 유지충( 10년 전도 지금도 중산충) 탕락 충( 10년 진은 중산총)으로 나누어 사회 

정세척 지위민，~륜 살펴보고 있다 이때 탈락 총의 82 ，9%가 개인 훤평균소득 m만 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홍미료훈 사싣은 탕락충올 포항한 세 총 모두 생활비 

증 가장 증가한 항목은 사교육비라고 웅답했다는 정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주거비용 

과 사교육비용올 대폭 줄일 수 있다연 사회양극화용 어느 정도 해소항 수 있음을 반증 

한다 한연 소비성향을 앵빙 지향성파 설용지향성으로 나누어 2000년 이후 중산충의 소 

"1생향올 문격한 장미혜 (2006)의 연구에 따프밴 소비취향 연에서 중산총 내부의 양극 

화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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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엄사회적‘ 벙국민적 레저로서 지난 10년간 한국인들의 존재의 이유’ 였다 해 

도 그리 지나치지 않다 지난 5년간 한국인들올 사로잡은 말은 민주주의도 아니 

요， 사회정의도 아니요 바로 부동산 과 펀드’ 였음에 대부분 동의할 줄로 안다 

척어도 지난 10년 동안 상당수 한국인들이 대박신화와 울신주의에 연송했다고 

해도 그리 틀린 얄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사회양극화(론) 에는 아에 판싱조차 

두지 않았고 관심을 둘 이유도 없었다 모(쪼) 카드회사 광고 카피처 럽 .여러분 

부자되세요”나 ‘대박나세요-가 최대 덕담이자 신년인사로 오랫동안 각광올 받아 

옹 사실은 그러므로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근로소득 곧 임금으로 생계 

률 주로 충당한다연 어떻게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날 수 있겠냐는 말이다 2) 부동산 

과 펀드 투자를 위한 가계차입이 이를 대신해 주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갱부의 

주요 사회경제정책 역시 투기를 국민스포츠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정책올 펼쳐 

나갔다 따라서 사회양극화 현상과 사회양극화흔옹 실제로는 일부 언흔과 학계의 

판심사였을 뿐이다 그 주요내용 또한 국가와 독정자본이 결탁하여 진행해용 신자 

유주의적 친시장기업국가로의 이행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 그러 

한 전환의 불가피성올 인정하연서도 그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벙리현 

상올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J) 

창여정부가 집권 발기에 추진한 한01 FfA 체결 웅직임 역시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다 다시 빨H서， 기왕에 강력한 추세로 자리 잡은 금융자본서비스 산 

2) 2001년 이후 양극화 추이흉 보연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출어톨고 있는 반연 가구총소득 

의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다 긍융위기 이후 지나계수는 완만하게 

중가한 반연， 양극화 지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가했는데 이러한 양극화의 급진전 

온 주로 주식이나 이자소득 둥 비근로소득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정에서 그 욕갱융 드러 

내고 있다 노동력 재생산비의 양극화용 보면‘ 소득수준이 높올수욕 사교육비 지홉액이 

커지며 소득 5분위명료 사교육비 지출상의 격차가 1990년대와 2(XX)년대에 더욱 확대 

되었다(전병유 외 뼈7) 

3) 보수언흔률의 사회양극화 판련 보도태도용 본다연 ， 그것의 싱충척 원인에 주욕하기보 

다는 표피척 현상융지척하는 것에 그치고 있옹융 알 수 있다‘ -경기 어려훈데 취징 가 

자 조혼 안혼 양극용f(머니투데이 08/07/27) , " 1 용기 재조영 양극화 심화" (아시아경 

제 08/ 07/ 27), "정크쭈드로 앤멍하라7-건강의 양극화문제" (신동아 08/07/ 25) , "벌어 

도 벌어도 적자， 용락하는 40-50대’(아시아경재 08/ 07/ 25 ), " ‘양극화 벼팅욕 충산 

충 !f. 우너진다" (중앙일보 08/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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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축적구죠를 재연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미국 월 

가의 금융자본 비법올 적극 통왼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가령 

미국산 값싼 농산물이나 죄고기 둥을 대량 수입하여 서민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상숭압박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고용유연화 둥 구조조청올 보다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어째서 참여정부 시절에 비정규직 법안과 

한미 fTA 체결이 동시에 이루이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참여정부가 이 두 가지 정책 팩커지를 사회양극화를 획기적으 

로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사회경제 갱책수단으로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 

해 보인다(유시민 2아)9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민 다수를 가치법칙이라는 자본주의 공리계에 실질 

적으로 포섭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MB 갱부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대통령과 뉴타운’ 공약이 그 대표적 사 

례다 그러므로 기존의 사회양극화론은 한국사회를 판통하는 일반 추세를 설명하 

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2009년 지금 여기 한 

국사회에서 사회양극화가 무엇올 의미하는지에 관해， 다시 말해서 우리 및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플 띠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직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올바로 답한다연 기존의 사회양극화룬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소득양극화에 의한 사회연동양상은 1960 -70년대 개발시대에 그런대로 잘 들어맞 

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 개발이익에 면숭하지 못하고 주변화된 사회 

적 약자 빛 도시빈민 둥 하충계급의 증가현상에 착목했을 때， ‘사회양극화흔 은 가 

장 적실한 설명력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 개발독재를 관통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통렬히 고발한 사회참여 문학작품으로 

지금껏 자리매김 되고 있는 대표적 이유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1 970년대식 사회양 

극화의 알레고리로 차용되고 있는 쇠고기 관렌 에피소드를 들여다보기로 하자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냉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냉새인 줄 알연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T 

어마나는 말없이 걸었다 냐는 다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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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이게 무슨 냉새지?’ 

어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 

”나중에 언제? 

자 빨펴 가:<}’‘ 

어머니는 발했다 

-너도 공부활 열심히 하연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익을 수 있단 
다 .. 

기짓밀 

어머니의 손올 뿌리치띤서 내가 발했다 

영회는 부엌운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용래 또 고기 냉새 맡으로 갔었내 나는 안 갔어 ”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회를 흘겨보았다 영회는 또 말했다 

-엄마. 판 오빠가 고기 냉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

영회는 좀시힘 울음을 그치지 옷했다(조세회 2αJO ， 85-86) ‘ 

문자 그대로의 사회양극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충으로의 양극화 이러한 사회양극화의 알레고리가 과연 지난 10년 

간의 한국사회의 변화양상올 드러내는 대 척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이러한 

알레고리에 동의할 것인가? 1990년대 딸 이후. 한국 문학계의 동향을 사례로 들어 

보자 문학은 그 사회의 평균의식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며 그 가운네 대중적으로 

읽히는 통속세태소설이 가장 그렇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사회양극화 

현상에 진지하게 제내로 천착한 소설이 있는가? 아 시기 한국 문학계는 한마디로 

사회참여소설의 실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산총의 애정펀력과 자의식의 전개라 

는 독백적 수사학에 기반한 사소설이 주류 내지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는 

문학이 변절했다기보다 사회가 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존의 사회양 

극화론이 과연 한국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재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 

이 툴지 않을수없다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통해 2009년 한국사회에 사회양극화론을 적용하려 한다 

면 그것은 상하소득 양극화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양극화현상이 아닌 가치법칙이 

라는 자본주의적 공리계에 포성된 계급 계층과 이러한 공리계에서 배제되고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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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이 있올 뿐만 아니파 여기서 한말 더 나아가 포섭되지 않은 채 지항하려는 계 

급 제충 사이의 양극화가 보다 더 적실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III.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샤외양극확 

2007년 12월은 한국현대사에서 대단히 기묘한 날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BBK 

사건 퉁 온갖 비리의혹올 뒤쿄 하고 건설사 사장 출신인 이영박 전 서울시장이 대 

똥령으로 당선되었다 정치경력이라곤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중간에 의원직을 상 

실한 초선에다가， 한 일이라곤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사엽 둥 재건축 전문 서울시 

장이었던 MB가 어떻게 대똥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 필자는 17대 대통령 선거 

과징과 MB의 대통평 당선소식을 접하면서 마르크스의 r루이 보나파르트와 브뤼 

베르 1 8일」을 띠올렀다 잘 알려진 대로 당대 최고의 협잡꾼이자 룹의1프흘러1타리 

아트 두옥 출신인 루이 보나와르트를 프랑스 대통령에 올려놓게 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삼촌인 나폴레용 l세의 후광과 나폴레옹의 농지개혁 덕에 자경지를 소유하 

게 됨으로써 충성올 보였던 소자영놓들의 정대적 지지 덕분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MB라는 기묘한 인물올 대풍령에 당선시킨 일퉁공신이야말로 개발시대의 망령이 

4)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왼 계급 계충이 프휠레타al아트의 현대적 이밍에 가장 잘 들어맞 

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쏘벤의 다음과 갈온 주장에 이느 정도 공감하는 띤이다 쏘번 

(Th<Jbum 2002 )에 따르밴， 마르크스가 제시한 프툴레타리아트의 본질용 현존하는 세계 

질서의 자기빼지적 극꽉에 었다 마르크스의 프환레타리아트는 규정왼 주체성 없이 혹 

은 그러한 실셰적 주재성에 대립하여 소수핵 사이와 장초성의 파정등옹 호출tH= 구성 

양식올 시술한다 프판써l타리아트는 사회적 환경올 적대적인 것으로 다시 땅해서 자신 

융 구성하고 표현합 수 있는 가능성을 가두는 그 무엣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이떤 옥장 

적이고 그/그녀만의 자융직 관심올 표현하는 일이 왈가능하고 오히려 이 사회척 판계 

들과 깊숙이 그리고 부안히 교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프룡레타리아트가 이러한 판계들을 

설안정하개 하언서， 또 그 관계뜰올 새로운 우잇에로 열어짖허려 하연서 그 자신을 구 

성하는 것은 바로 이 교전올 용해서 그리고 그 교전에서 발생~~는 개념적 섣친객 알영 

쓸 용해서이다‘ 동일성 및 이항대립과 비교하여 프흘레타리아트의 급진직 힘이 유지되 

는 것은 바호， 그것이 이듭 샅여지지 않거나 혹은 자융적인 정 "1 씌 주채로 ~I갱되고 가 

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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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의 동 뒤에서 이제는 고인이 된 정주영 전 현대회장과 

개발시내 전사들의 고도성장의 노스탤지어가 아른거리고 있었음올 감지할 수 있 

었다 

MB 정부는 。l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재임기간을 무익한 이념논쟁으로 허 

송세월한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이러한 이념논쟁에서 벗어나려는 

듯 자신을 경제대통령으로. 정권의 지향정을 실용주의라고 명명했다 5) 하지만 이 

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무엇보다 시대착오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시접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해야겠다 금융위기가 

발알하자마자 가장 먼지 파산한 미국 4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였던 리인브러더스 

에 빗대 한국 국민들이 이영박 대통령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리 (후)만(때) 

브러더스’ 로 명명한 것은 MB식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적확한 표 

현이자， 한마디로 절창(*&111:\)이 아닐 수 없다 

현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을 축약한다연 대통령 스스로 표현했듯이 비즈니스 

프핸들리 (business-friend1y ) ’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노선의 

한국화에 따른 사실상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더 나아가 해제를 의미한다 왜냐하 

연 사회양극화흉 통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 

터 87년 민주화 이후 일갱 정도 사회국가적 외피를 둘러 왔던 한국의 국가형태 역 

시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 내지 경찰국가로의 폭력적 전환이 불가피한 일로 여겨 

진다(김세균 2008 ) 

실용주의라는 명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한국화가 무엇올 의 

미하는가흘 알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정부 10년의 결과 특히 국민의 

갱부와 참여갱부의 사회경제노선의 공동왼 특성에 주옥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 

연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의 사회정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영박 정부의 그것과 상 

당 정도 유사성을 보이며 실제로 현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 

반올 마련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혐재 한국사회를 형성하게 

한 역사적， 정치적 계기는 무엇보다 1 987년 6월 항쟁으로 이는 ‘87년 체제 를 낳 

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심화활 위해서 87년 체재’ 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이은 사회경제적 민주화 달성이라는 책무릎 부과했는데 그것 

5) 이영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의 사회사상적 기씬에 대해서는 최형익(뼈9)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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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보다 당시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인중부문의 정치적 진출에 힘입은 바 크다 

고 하겠다 실세로도 '，q회경제적 민주화 활 실행에 융길 수 있는 정치 정당성의 

일정근거가 87년 헌법에 당겨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반대로 전개되었다 역성적이게도 정치적 갱당성의 한계를 가장 

크게 노정한 노태우 정권이 오히려 출범초기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제 개발부담금제 둥 3개 법안을 그 핵심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도입， 노동법의 전 

향적 개정 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정책을 안짝 단행했다 하지만 이도 장깐 3당 

합당 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심화발전을 위한 정치노선은 완전히 실종되기에 이른 

다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OECD 전격 가업으로 상정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노선에 입각한 금융자융화 정책은 한국경제를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았 

고 이는 1998년 경제외환위기를 촉발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깅내중 국민의 정부 역시 외환경제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 및 월스트리 

트 곧 전 세계 초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fMF의 극약처방‘ (biner 

pil1sl올 아무런 유보 초건조차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오죽하면 이후 IMF 내부나 

미국 경제학계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IMF 처방전은 유헤없이 가혹한 것이었고 한 

국사회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올 끼쳤다는 평가가 나용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 과 

정에서 1 980년대 이후 지속돼온 반독재민주주의연합의 분영척 해체가 발생했다 

이 시기 동안 시민운동의 급작스러운 발전 역시 한국민주주의의 형해화에 일조했 

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낙천낙선캠페인， 선거법 개정 풍 정치개 

혁 중심의 민주주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갱치형식주의를 노정했다 사회경제민 

주화 역시 있다고 해도 소액주주운동 퉁 주로 소유지매구조의 연경에 집중하는 식 

의 재별개혁 퉁 주로 한국사회의 급속한 자유주의적 합리화에 그 초점이 맞춰졌올 

뿐이다 이로부터 한국민주화 과정 속에서 진정 당겨졌어야 했올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올 바탕으로 한 민중성이 거세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연 16대 대선올 통한 노무현 정권의 동장은 다시 한 번 한국민주주의의 지채 

된 사회경제민주화 요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마지악 계기로 기충 민중들의 간 

정한 소망을 반영한 선거결과였다 하지만 행정 의회 양대 권력 모두를 명실상부 

장악했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절대적 지지풍 둥에 입고서도 참여정부는 사회 

경제적 개혁이라는 한국민주화를 위해 지체되어온 시대적 과재플 설행에 옮기지 

못했다 대통령 스스로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 고 체녕 섞인 말투로 나지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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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초리연서 좌파 신자유주의파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이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시도 및 한미 FTA 체결 비정규직법안 동과， 이라크 파병 참여징부 5년간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 미국에 대한 군사외교종속의 사실상 심화 둥 한국민 

주주의의 진선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알생했다 일반 인중들은 기존 민주화 세력 

과 기득권적 보수상충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융 위시한 권위주의적 개발연 

합 간에 옐반 차이정올 발진할 수 없는 현실에 한편으로는 경악했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자신의 복지향상을 기존 민주화에 의한 명둥주의 노선에 입각하기보다는 

‘만인에 대한 반인의 투쟁’ 에 기초한 시장에서의 개별 이익향상에 몰두했다 

주식， 부풍산 투기의 급속한 확산， 뉴타운 대운하 퉁 개발이익에 편숭해 들어 

가고자 하는 식의 ‘대박신화 에 대종들이 올입해 들어가는 과정에 더해 국민성공 

시대 라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구호는 대중적 욕망 실현의 꿈올 교요하게 파 

고들어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갱치적 효과를 거두었다 저간의 사정이 이렇다연 

야 이영박 정권이 주권 국가의 협상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허 위협하는 띠국과의 쇠고기협상올 국인의 의사를 분는 일은 고사 

하고 국회와의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양심의 거리낌조 

차 없이‘ 졸속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2008년 한국사회 

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 협상파동은 한연의 톨발영상이 아니 

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의 싱화 지세에 따른 민주주의 그 자체의 헝해화(形없 

化) 여야 간 띨반 차이를 룰 수 없는 정당정치 구조 탑욕과 대박신화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개별 국민이 이영박 후보를 욕망의 할출구로 선택한 필연적 결과였 

다 

IV. 사회양극화에 저양하기: 춧률집외률 륭한 젠더민주주의의 
훌연 

1990년대 이후 소성문학의 주류로 둥장한 신경숙 은회정 ， 김형경 류의 사소설 

그 자체흘 부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정한 긍정성윷 갖 

는다 왜냐하연 한국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개인주의척 젠더의식의 성장을 그 배경 

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젠더 자의식의 성장이 자기만족적 형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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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인의 폐쇄회로에 갇혀버리느냐 아니연 집단적 주체화 양식과 질합하여 새로 

운 민주적 대중 곧 데모스의 형태로 거듭날 수 있는가 여부에 그 사회의 민주주의 

의 "1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인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냐로 통칭펴는 자아 

의 개성 표출에 대한 억앙구조가 내연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사회구성원 대부분 

이 민족국가라는 정치종교에 포섭되었으며. 그똥안 민주화에 기여한 사회운동세 

력 또한 집단의 옥표에 비해서 구성윈들의 개성 내씨 욕망을 하위적인 것으로 배 

치하고 이를 운동의 대의 라는 마영하에 회생올 정당화해왔다 최근 민주노총 간 

부의 성폭행 시도와 이칠 은폐하려 했던 사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나‘ 

의 발견이라는 개인주의적 성찰을 거치지 않는 한， 새로운 데모스의 출현은 요웬 

한일로여겨졌다 

냐의 발견올 경유하연서 동시에 집단적 정체성올 형성하는 데 나릅대로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회 주체가 바로 ‘센더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렴 나릎 정유한 사회 

주체로의 등장올 예비하고 있던 젠더가 2α)8년 광우병 쇠고기 춧팔집회의 주역으 

로서 집단지성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우엇보다 바로 

광우병 쇠고기 이슈 자체가 그동안 민주화과정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사척이연서 

동시에 너무나도 공적인.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이연서 너의 문제이벼 동시에 우 

리의 문제가 결합한 생활민주주의 그 자채의 이슈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2008년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춧콸주|회에 왜 센더가 그 주역으로 둥장하게 되었는가라 

는 수수께끼에 대한 담의 일단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사회양극화에 지항하며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올 불어 

넣고 있는 젠더민주주의와 젠더의 특정융 어!언 식으로 규정할 수 있올까? 센터민 

주주의로서의 춧불칩회의 가장 큰 특정 가운데 하나로 집단지성의 출현올 들 수 

있다 젠더자유주의와 센더민주주의를 가룹하는 주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의 젠더이슈는 주로 자유주의적 젠더에 의해 규징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젠더이슈가 주로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활동가 

둥 여성문제 전문가 중심으로 양성명둥 심현을 위한 법개정운동이나 여권신장을 

위한 국가청원운동에 주로 의존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자유주의가 제시한 

현안틀은 호주제폐지 퉁 대부분 국민의 성부와 참여정부의 주요 센더정책에 의해 

포팔되었으며， 여성가족부 동의 설립으로 세도화되기에 이르렀다 불혼 이 부서마 

지 이멍박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에 통폐합되었지만， 사실상 폐지라 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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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조치에 대한 정치적 항의가 적극적으로 초직되지 옷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도 한국사회에 미친 젠더자유주의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적 토대의 

허약성올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센더이슈의 급진화는 그것이 생활민주주의와 연판된 집단적 어젠다로 퉁장할 

때만 주요한 정치사회척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춧올집회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민 

주적 젠더그룹온 전문가집단을 그 다지 훨요로 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연 그들 

스스로 대중이연서 동시에 나름의 지성올 갖춘 집단지성의 양태릎 보이기 때문이 

다 바로 이러한 집단지성의 젠더적 특정을 다소 비를어 표현한 것이 춧풀집회 때 

한창 유행한 ‘배운 녀자’ 라는 신조어다 6) 이러한 민주적 대중으로서의 젠더가 소 

통하는 장소가 오프라인과 용라인올 가로지르는 커유니다 공간이었다 7) 

그렇다면 이 글은 젠더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젠더는 여성/여 

성성올 그 주요한 사회 주체로 설정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올변적 본질올 전제하 

는 실체적 개엽， 다시 말해서 젠더=생물학적 여성은 아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사회관계로 젠더흘 규정하는 면이 보다 적절할 듯한데， 젠더의 동장은 성 

분할에 기초한 사회적 노통분엽과 가부장제륨 그 배경으로 하지만. 모든 성 분할 

적 노동분엽이 그 자체로 첸더 사회관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첸더 

는 성 운항에 기초한 사회적 분업관계가 정치사회척 의제로 이슈화될 때， 전연에 

퉁장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관계적 륙성에 따라 젠더자유주의와 센터민주주의로 

6) 인터넷에 떠다니는 종처 용영의 정의에 의하자연 ’때운 녀자 는 단순히 많이 배웠다는 

고학력올 뜻하는 l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배운 지식융 사회에 도웅이 휠 수 있도록 옹바 

르게 활용하는 20- 40대 여성툴올 용자적으로 표현한 신초어다 이 말이 처옴 퉁장한 

것용 원래 인터엣 여성패션동호회였언 .소올드레서 와 같은 여성회원 위주의 커뮤니티 

들이 -너는 배운 여자인가‘와 갈은 문구환 쓴 뚱래카드를 틀고 춧왈집회에 창여하띤서 

급속히 전파되었다 

7) 1990년 중반 이후 생함협동초합 공동육아 및 환경친화척 대안학교 동융 중심으로 오프 

라인 앤더커유나티가 활성화된 것옹 잘 알려진 일이다 여기에 대해 2008년 훗융집회에 

서 두드러진 황약올 보인 젠더 집단이 바로 인터넷에서 활발히 소용하고 있던 인터넷 

여성동호회들이었다. 대표척으로 ‘소용드레서. ’82COOK ‘ .마이클럽’ , 화장말 1 

’고무신’ 퉁융 틀 수 있는데， 대부분 그 회원수가 수만여 영에 달한다 복히 R2COOK' 

과 갈온 커유니티는 그 회원수가 ’Z만 5천 명에 육박하며‘ 춧왈시위 기간융 용해 약 l 

만 5천 영의 회앤이 중가했다고 한대목수정 2008.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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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일열해 활 수 있다(M에ffe 2(07) , 이때‘ 다소 거칠게 분류하자연 젠더자유주 

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 그리고 젠더민주주의는 실질적 혹은 생활민주주 

의 개념에 대체로 조응한다 

춧올집회릎 급진적 센더민주주의 기획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입장은 급 

진민주주의적 시민권의 관짐에서 센P]민주주의를 조망한 상탈 무에 (Mouffe 2007 

121 )의 생각과 일정정도 공명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그 유사성보다는 젠더민주주 

의를 쟁의하는 정치적 판정의 차이가 보다 두드러짐올 알 수 있다 무에는 본질주 

의 비판에 너무 관심을 둔 나머지 ， 젠더나 계급 또는 인종이 기반하고 있는 객관 

적 사회관계가 마치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해버 린다， 무페에 따르 

연 여성주의자들은 젠더와 연판되는 사회관계만이 아니라 수않은 사회판세에 존 

재하는 다양한 종속의 형식들에 대항해 투쟁하려는 정치적 기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세성을 계급이나 인종이나 젠더와 같은 하나의 단일한 위치로 

환원하기보다는 주제가 서로 다른 당론들과 주체위치들을 통해 구성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2007 ‘ 143) 

센더민주주의를 성 정치l성에 근거한 여성정치학에 과도하게 기앨 경우， 자칫 본 

질주의로 。l당하여 여타의 다른 민주주의 기획들과의 연대를 훼손할 가능성에 내 

한 무에 (2007 ， 142)의 지적은 분명 경청할 가치가 있다 8) 하지만 급진민주주의적 

기획올 안들어가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을 일시적 당론의 산물로 간주하는 그의 

민주주의애 대한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근본적3로 운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급 

이 단지 담론의 산불이 아니듯이 성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형성되어온 사회적 경험구조의 산풍이다 이러한 관정에서 이 글에서는 

여성성이라는 프리즘올 동파하지 않고는 젠더민주주의 역시 구성월 수 없는 개념 

임을 인쩡한다 다만 이 글에서 강죠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성이 반드시 혹은 필연 

8) 우페는 본질주의에 기댄 여성주의 정치학올 다용파 같이 정의한다 곧 미려 주어진 여 

성성 의 동일이 어떤 선험척 귀속의 기초 외에 존재하거나 이것이 부인외연 통일의 형 

식을파 여성주의 갱치학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식이다 짙은 이유에서 여성으로서의 여성 

의 갱체성을 본질주의적 관념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성 

정 ;JI성에 대한 강조나 언급 없이도 과연 여성주의 정치학이 구축원 수 있올가에 대해서 

는 의문흘 갖지 않올 수 없다 여성주의 정치학의 매표적 논의로는 에리 디에흐(DielZ 

1985) 캐룹 메이트인 (Palcman 1988) 아이리스 영 (Young 1989)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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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센더민주주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젠더민주주의는 다소 우연 

히 여겨질 수도 있는 사회경제 조건의 결합양상에 따라 둥장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정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띤주주의의 특정 형태로서의 젠 

더민주주의가 둥장하는 사회 역사적 액락에 대한 이해와 탑구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2008년 춧불집회를 동해 그 외관상 정치와는 다소 무관해 보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혼히 사회운동이나 여성운동 하는 여성요로 표상하거나 머릿속에 

그러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가정주부 퉁 명범한 여성 

들이 전연에 동장한 것에 대해 언론이나 사회과학자들이 그 원인분석은 포기한 채 

피상적 스케치에 머문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가령‘ 2008년 7월 9일 

자 〈경향신문〉은 춧붕집회를 여성들이 주도하는 일반 경향과 그 전개과정에 대해 

서는 잘 갱려하고 있지만 어째서 하필 지금 시기에 그것도 광우병올 매개로 더져 

나왔는가에 대한 싱충분석은 생략되어 있는 인상이다 

춧불집회는 사실상 여성들이 주도했다고 해도 파언이 아니다 춧괄 참여자의 

70%는 여성이 차지했다 3월 2일 처음 춧불윷 든 어린 여학생틀은 춧환소녀 마 

스코트로 형상화했다. 미국산 쇠고기 거부 양해카드는 과친의 주부를。l 딴틀었고 

영화 시위는 유모차 부대가 이끌었다 죠 중 동 광고 중l간 운동올 벌이고 있는 

82cook파 소올드러l서 쌍묘 퉁 여성 인터넷 모임 띠주 한인 주부를 iCOOP생협 

동온 고비마다 훗왈의 주체로 나섰다 1987년 6웰 항갱의 싼길을 넥타이 부대 가 

키웠듯이 춧한집회는 ’아마조네스(그리스 신화 속의 여전사) 부대’ 가 이끌었다는 

게 지배척인 분석이다 

그렇다연 한국사회에서 젠더 혹은 젠더 사회판계가 춧불집회라는 급진적 방식 

올 따라 사회양극화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의 주체로 전연 동장한 배정은 어디에 있 

을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과 시장판계의 전연화라는 신자 

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이 일연 배척하는 관계에 있다가 상호결합하여 모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결정지정에 젠더 사회관계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젠더 사회관계의 출현은 지난 한 세대 간에 걸친 한국사 

회변통의 산물이다 사실상 한국에서 1960-70년대 고도성장은 공 ‘ 사 영역의 분 

러 내지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의 성 분할적 노동분업에 기반한 정규직 남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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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고도성장파정에서 여성 

들의 희생이 강요되었읍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고도성장의 수혜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아이들은 달었다 

춧플집회블 흉해 드러났듯이 ， 현재 한국사회의 설질적 민주화 파정에 새로운 주 

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센더는 애60년대 이후 출생한 여성들로 그 대부분이 사회적 

교육체계와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징제적 영역에서만큼은 그 이전 세대와 달리 ， 적 

어도 공식적으로는 생차띨올 받지 않는 최초의 세대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마 

디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최초의 동시적 수혜자였다 하지만 이틀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실질적 차별， 곧 법 형식척으로는 표출되지 않는 내밀하고도 은띨하게 

작동하는 억압기재였다 같은 비용올 지불하고 통일한 교육올 받고 능력에 있어서 

는 오히려 앞실지 모릅에도 불구하고. 이허한 억압상황으포 인해서 여성들은 공사 

분리체계에 기초한 가사노동영역으로의 귀환올 강요받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식적 민주화 과정에 일정한 기대를 건 것도 사실이지만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기 

초한 한국사회는 그다지 닿라진 것이 없었으며‘ IMF 경제위기는 이러한 경향을 더 

욱촉진시컸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분열증적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 

이었다- 바로 이러한 분열중적 상황이 여성들로 하여금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 

는 정치l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계기로 작용했고， 동시에 1 990년대 여성주의 성 

향의 사소생 움을 일으키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때 장정적 사회협약 

이 등장했으니‘ 여성틀이 선택한 지정이 바로 소비주권으로 요약되는 가정경제의 

장악이었다 가게 혹은 가정경제로 상징되는 생활세계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젠더 

사회판계갈 급속히 출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젠더 사회관계는 임노 

동판계블 제외한 선 사회적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힌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관계앙 가운데 젠더 사회관계와 정속되씨 않는 지정을 찾아보기란 더 

이상이려운노릇이다 

생활세계와 가정정제에서 젠더 관깨가 우세한 지위로 동장했다는 알응 센더 시 

선으로 자본주의적 공리계륜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젠더 

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이애 불화는 관가피한 일로 여겨졌다 신자유추의는 

한마디로 모든 사회영역에 금진적 손익게산에 기만한 공2.)적 사회판깨를 수립하 

는 시장근본주의적 프로젝트인 반면에 젠더 사회관계는 사용가치에 기만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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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3M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최대 쟁정 

으로 부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적 공리계의 관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효용올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맞추어졌다 따라서 광우병과 같은 식풍 안전성 

문제 역시 일반 공산풍과 통일한 논리에 따라 맞춰질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노릇이다 다시 말해서 광우병 발생 위험과 짙은 식풍 안전생 문제는 공산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풍과 유사할 뿐더러 광우병 발생 확플이 낮고 더구나 그 안전 

성을 국제수역사무국파 같은 유수의 전문가집단에서 보중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개 

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은 반정부적 정치활동을 위한 명분으로 

쇠고기 수입문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와 주류언론의 공식 입장이었 

다 

젠더 관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정반대다 일 

단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올 그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설령 가격이 저혐하여 가계 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쳐 준다 해 

도 이는 결국 비정규직 중대와 정규직의 임금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그라고 종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엽이 생명안정성의 문제뽕만 아니라 서민 

들의 사회적 삶의 안정성에 치영적 손상올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정 또한 명백한 일 

이다 더구나 가격경쟁력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우제한 국내유입은 한국 축산농 

가를 붕괴시키고 식량주권을 심대히 위협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미국 축산업자들 

의 독점 아래 놓이게 할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장기척으로는 가격 연에서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한마디 

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틀의 생명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가정경제에 치명 

적 위협을 초래한다는 쟁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춧불집회가 시작한지 한 달아 채 못돼서 출범 100일도 안되 

는 신생정권의 안위를 우려할 정도로 위기를 초래한 배경은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 

부가 국민생명과 보건에 직결되는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하지 않 

고 안이하게 대옹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마디로 실정(失政)했다는 것이다 하지 

만 단순한 정책적 실패만으로 정권이 곧장 위기에 처한다연 이 세상에 냥아날 정 

권은 하나도 없올 것이다 왜냐하연， 무능한 정권옹 지구상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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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째서 2여8년 봄 한국에서만， 그것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과 

거라연 상상도 하지 못할 이슈를 놓고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이며 

특히 그러한 사건올 촉발한 외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 

하다 바로 여기에는 젠더 사회관계의 민주주의척 급진화가 그 배경이 되어 춧불 

집회와 같은 대중적 항거 사태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젠더민주주의의 퉁장으로 요약되는 춧불집회는 자본주의적 공리계의 필연적 산 

물인 사회양극화에 저항하는 정치척 의미를 지닌다 이제 그 어떤 정권이건 신자 

유주의적 사회경제노선올 추진하는 한 첸더민주주의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춧볼 

을 경유한 젠더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정치세력의 모습올 띨 수밖에 

없으며 이힐 경우 한국사회의 정치지행의 변화는 물론 향후 새롭게 탄생할 신생정 

권들의 성격에도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올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렇게 본다 
연‘ 춧불집회를 통해 젠더민주주의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알린 ‘유모차 부대‘ 에 대 

해 검경 등 공안당국이 아동학대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적용하여 집요하게 탄 

압하려 했던 사실 또한 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9) 이러한 견지에서 훗황집회 당시 ‘여성의 정원 이라는 m융 가진 회원이 82COOK‘ 흥 

에이지에 올련 글은 시사해주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알기만 해서는 안 핑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l인 l단체 가입하기륭 실 

행함시다 교육운동이든 환경운동이든 소비자운동이든 여성운동이든 언흔운동이든 자 

기가 사는 지역에서 나룹대로 옐。l 꽂히는 NGO에 창여해 사랍을도 사귀고 의식도 고 

양하고 전문성도 높이며 건강한 시인으로서 의우흘 다함시다 그러다 자신감과 사명감 

이 생기연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에 출마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요? ( .. ) 그렇게 여성 

들의 힘을 키워나가연서 우리 사회에 여자의 색 융 업히여 세상올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웬으로 바찌나갑시다 。l 언 춧왈집회가 여성틀의 ‘다른 문화 로 새로운 차원올 보여 

준 것처럽요 (. ) 냥성들은 나릉대로 장정도 있지만 새상옹 위계적 질서로 보고 걱군 

과 아군으로 나눠 실질적인 내용보다 숭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폭 

력직 대결양상올 보이기 쉽고 잘 해결월 수 있는 문제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련 

부분에 우리 에성틀。l 끼어들어 전체 등올 바"1 낼 수 있올 것이다 • www.82C∞K 

com(검색일 200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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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쇠고기는 과거 부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이제는 광우병이라는 대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다 작년 춧불집회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았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 

지만 여학생들 및 아이들과 함께 나온 주부 등 여성들이 참가자의 대부분이었다 

요컨대 춧불을 통해 당욕과 룹신의 지 II~에 맞서 톨봄과 살립， 보살핍의 정치적 의 

미륭 되세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올 정도다 문제는 한국사회에 스핑 

크스처럼 불쑥 솟아오른 젠더민주주의로서의 춧불집회를 그 누구도 에견하지 못 

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본다면 젠더 사회관계의 급속한 정치화 

는 쌀가피한 일로 여겨지며 이는 향후 보수일변도의 한국정치의 협소한 대표체계 

를 위협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대표세계의 전반적 보수 

화와 춧불시위로 상징되는 젠더민주주의의 급진화 사이에 일종의 왜곡(distor!Íon ) 

현상이 발생할것이다 

현재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에 대한 처방애 있어서도 정치영역과 주류 시민사 

회의 보수성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선자유주의 원조 국가인 미국과 비교해보았 

을 때조차 MB 정권의 사회경제정책상의 보수성은 너무나 뚜렷하며 이는 한마디 

로 춧불집회를 용해서 배운 게 아무 짓도 없다는 사실을 반중해 주는 것이라 하겠 

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정권의 풍장은 세 가지 사회주제 곧 노동자. 흑 

인. 여성，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계급(c1ass) 인종 (rn∞) 여성 (gender)이 절합하여 

이룬 갱치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질 득표력에 있어 젠더의 역할이 두드러 

졌다 이유의 진부는 아니겠으나， 다른 한연으흔 적어도 미국이 1 930년대 대공황 

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2~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정 

권의 등장은 또한 가능했다 대량실업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중산층 

이 붕괴하연서 01국판 사회양극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운 기촌 사회양극화론이 l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를 강타한 급속한 사 

회양극화 현상과 그것이 배태한 위험성을 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공헌했음 

을 인정하고자 했다 그렵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양극화흔이 그러한 현상을 딸생 

시킨 사회경제적 인과 고리를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 ， 무엇브다 개발독재 시대에 

전형적인 사회경제적 빈곤현상에만 주로 주목항으로써 지난 10년간 진행된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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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울 사회경제의식과 피리되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사회학적 사회양극화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경제적 빈곤의 발 

단에 여성틀을 위치 지웅으로써 가징과 사회 양 영역에서 그녀들이 최종적 피해자 

라는 사실을 강조했지안 동시에 사회양극화에 저항하는 정치적 기제가 전 사회적 

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지하는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합의릎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이처컵 여성들을 일종의 사회양극화의 피해자로안 。l해할 경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싸고 전개원 일종의 정치현상 곧 여성들의 팡댐위한 정치 

적 진출로 촉발된 춧원집회 및 대규모 시위 현상에 대한 갱치적 의미에 대해 제대 

로 틀여다 찰 수 없다 춧불집회애서 여성틀의 활발했던 정치적 웅직임은 젠더낀 

주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집단지성의 형식을 띠면서 정치적으로 각성한 

새로운 형데의 민주적 니l중 곧 데모스의 출현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기존 사회양극화론에 대한 재헤석을 통해 사회 

경제적 빈곤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1 987년 아후 한군 민주화 과정에서 자아정체성 

획득을 동해 새로운 정치주체로 성장하는 하나의 흐릅으로서 젠더민주주의 현상 

에 주옥하고자했다 

춧괄집회릎 통해 무대 전연에 등정한 사회민주화의 한 흐릉으로서 젠더민주주 

의가 이제 한국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정치 

의 주요 의시1 및 이슈툴 풍부히 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여져진다 국민 

건강 및 보건안진 등과 판련된 문제릎 포함하여 식풍 안진파 자녀교육문제 동 "1 
시적이고 생휠에 밀착된 이슈를 둘러싼 정치식 공방이 기열펠 것이1>1 ‘ 이러한 의 

제틀 전띤화한 수 있는 정치세력이 세도정지에서도 점차 그 영역을 닮혀갈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미시적 민주주의 요구가 비정규직 문제 동 거시적 사회경제적 

인주화 의새로 그 전망을 확대시월 수 있을 깃인가 여부는 다종다양한 민주주의 

세력 간의 수맹적 연대에 기반해야 할 것임은 분영하다 

여기서 수명직’ 이파는 알아 증요하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더 이상 한국 

민주화는 어떤 특정계급이나 정치세력이 지도를 자처한다거나 어떤 도덕적 우월성 

을 선험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다변화되었고 집단지성이 그 대세로 헝성했기 때문에 

계용에 의한 민주주의 는 설 땅을 잃어버였다고 할 수 있다 다안 훗괄집회를 통 

한 센터민주주의의 출현과정이 지난 10년잔의 사회양극화의 또 다른 질과로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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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라는 외피콩 두르고 동장한 이영박 정권의 시장급진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 

의 의미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센더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사회경제적 민주화라 

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척어도 상당한 친화성올 띠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젠더민주주의의 견지에서 보았올 때조차 한국사회의 사회양극화 문제 

륜 해결하기 위혜서는 사회경제갱책 상의 전환은 붕가피하다. 이 가운데 미국과 

같이 대규모 부실은행 동 금융자본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아주 기본적인 정책에 

해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생활경제에 치영적 악영향용 초래하는 임금삭감이 

나 조삼모사(휩l三양때)식 일자리 나누끼에 대해서는 적극 비판하고 저항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400조 원 달하는 대기엽의 사내유보금융 생산적 투자용 흉한 신 

규 일자리가 창출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연 경제위기 

가 빈곤파 사회양극화로 전이되는 기제의 말단에 젠더 내지 젠더 사회판계가 자리 

잡고 았고. 경제왈황이 지속되고 구초조정이 가속화되연서 젠더의 사회경제적 지 

위는 권리는 없고 오직 의무만 있는 식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젠더 

민주주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공리계에 가장 대척갱에 서 있올 뿐 아 

니라 훗왈집회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사회양극화에 저항하는 가장 능동적 주체 가 

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연에서 센더민주주의와 MB 정권과 같이 신자 

유주의척 성격융 띠는 정권 사이에 불화와 대립은 다안사의 일로 여겨지여. 2008 

년의 춧왈시위는 그 예고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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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olarization and Gender Democracy: 
An Interpretation on CandleLight Mass Meeting 

빠ng-Ik 마떼 뻐1Shi1 U깨V8!Sity 

끼lIS 때l미e argucs that tl1C new sociaJ movements through the J야t year mass can띠e~뱅l 

rnI Jy did not appcaæd suddenJy. but pre매때 by Jong tinJC intem띠 changes of Kore.1n society 

Above aJJ , the gender democrntic trend among them would have strong influenccs on the 

future Korean democrntization proccss. RcgandJ야s uf Qur appreciation on Ihe evcnl. lhe ma..'\S 

demonstration reJated with the import reopcning agrecment of the U.S . beer by Korean 

govemmem, which doubts the infection of m찌 cow disease, can define thm there happcnαla 

significant trnnsformation 미JOn the P이 Il!C씨 agenda dClennined the democr까cy and p이ItlCιl 

legitimacy incJuding the rights of pubJic healtll and sanitation 끼lerefore， as long ，ι the 

ωnd.Jeli밍11 때 Jy as gender democrncy and its p이…αtl potenti에 power for fo여s sα:urityand 

againsl globalizalion of di seases fa iJs 10 rellecl as political insti tUl ions, the crisis of 

πpresentauvencss in Korean politics secms 10 be inevitable 

Keywords: gender democrncy, candJeJight rnlly , sociaJ poJarization, group inteJJigcnce. 

gcnder reJations, life politics 


